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꺎김민재파워·기술·멘탈,유럽서도성공꺏
설설끓는토트넘이적설에 꺋토트넘출신꺍이영표해설위원에게물었다 꺎김민재도통할까?꺏

김민재(24·베이징 궈안)의 이적설이 점입가경이다.
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. FC포르투
(포르투갈)에서 시작된 이적설은 손흥민(28)의 토트넘
(잉글랜드)까지 퍼졌다. 외신에 따르면, 토트넘은 올
시즌 이후 떠나는 얀 베르통언의 대체자로 김민재를
점찍었다. 나아가 손흥민의 중재자 역할이나 조제 무
리뉴 감독의 낙점 얘기까지 나왔다.

정황으로 보면 이적 가능성은 높다. 1350만 파운드
(약 203억 원)의 이적료도 적당하다. 칼자루를 쥔 베이
징 구단이나 김민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 여름 또
한명의 유럽파가 탄생할 전망이다.

김민재의 기량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. 한국
대표팀 중앙 수비수인 그는 건장한 체격(190cm·88k
g)으로 몸싸움이나 공중볼 다툼에 강하다. 패스능력
을 갖춘 데다 경기 흐름을 읽을 줄도 안다. 2017년 입

단한 전북 현대와 지난 시즌 이
적한 베이징에서도 최고로 평
가 받았다.

그러나 유럽은 또 다른 무대
다. 특히 중앙 수비수가 성공하
기 쉽지 않은 곳이다. 신체적
조건은 물론이고 기술. 전술이
해, 언어 등 많은 것을 갖춰야
한다. 그렇다면 김민재는 빅리
그에서도 통할까. 토트넘에서

3시즌을 뛰는 등 유럽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영표
(43) 해설위원에게 성공 가능성을 물었다. “성공할 수
있다”며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.

우선 힘은 충분하다고 했다. 지금의 파워로도 통한
다는 의미다. 높이도 나쁘지 않다. 더욱이 기술적 부분
도 인정할 만하다. 이 위원이 말하는 ‘기술’은 광범위
했다. 그는 “기술이라는 게 볼 다루는 것도 있고, 수비
하는 것도 있다. 또 볼 없이 하는 기술도 중요하다”며
“김민재가 유럽 선수들에 비해 키가 월등히 큰 건 아
니지만 기술적인 공중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
이 있다”고 판단했다. 이는 자신이 헤딩을 못하더라도
상대가 헤딩을 못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

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.
멘탈도 긍정적이다. 이 위원은 “상대 선수에게 주눅

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,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도 필
요하다. 외국에선 외롭더라도 혼자 살아가야 한다. 그
런 정신력을 갖춘다면 성공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아울러 김민재의 파이팅 넘친 행동, 화통한 성격이 강
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스피드에 대해 약간 걱정했지만 이 또한 기술적으
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. 이 위원은 “첼시의
존 테리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었지만 최고의 중
앙 수비수로 꼽히는 이유는 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
았기 때문이다. 주위의 빠른 선수들이 커버해줘 존 테
리의 느린 발이 티가 안 났다”며 “김민재도 주위의 도
움을 받으면 된다”고 조언했다.

이 위원은 한 가지를 추가했다. 유럽도 뛰어난 중앙
수비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. 그는 “물론 아시아 출신
이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. 하지만 지금 유럽
도 공격수나 미드필더에 비해 중앙 수비수 자원이 많
이 부족한 편이다. 반 다이크(리버풀) 등 몇 명 있지만
그렇게 많지는 않다”며 “김민재가 간다면 충분히 해
낼 수 있을 것”이라고 자신했다. ▶ 관련기사 6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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퉐팦 유럽 중앙수비수, 亞 출신엔 버겁지만
퉐팧 파워 좋고 공중 장악할 기술까지 겸비
퉐팪 화통한 성격·파이팅도 적응에 긍정적
퉐팫 유럽도중앙수비수부족…도전해볼만

이영표 해설위원

또 한 명의 유럽리거가 K리그로 컴
백할 조짐이다. 축구국가대표팀 측면
공격수 권창훈(26·SC프라이부르크)
이 국내 복귀를 조용히 타진 중이다.
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K
리그1(1부)의 친정팀 수원 삼성이다.

K리그 복수의 소식통은 24일 “독일
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권창훈이 K

리그 유턴을 준비하고 있다. 수원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
크다”고 귀띔했다. 자세한 협상조건은 확인되지 않지만 수
원과선수측이활발하게교감을나누는것으로알려졌다.

수원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확실한 예우를 해
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. 수원은 모기업이 삼성전자에서
제일기획으로 바뀐 이후 매년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고 있
다. 유럽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한 권창훈의 연봉은 큰
부담일 수도 있다. 실제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수원은
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팀 내 유일의 국가대표인
왼쪽 풀백 홍철(30)과 재계약하지 못했고, 계약상 바이아
웃(50만 달러·약 6억 원)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한 울산 현
대에 내줄 처지에 내몰렸다.

선수의 현실적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권창훈
은 병역 미필자다. 병역의무를 다하며 선수생활을 이어가
려면 국군체육부대(상무) 입대가 최상이다. 지원하려면
입대 직전 최소 6개월 이상 K리그에서 뛰어야 하고, 만
27세가 넘으면 안 된다.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몸담은
친정에서 좀더 활약한 뒤 입대하는 것이 좋은 그림이다.

이적시장에 밝은 한 에이전트는 “수원 유스에서 성장
한 권창훈이 어디로 가겠나. 당연히 (복귀 시) 수원을 1순
위 행선지로 정했다. 팀에 대한 애정이 크다”고 말했다.

2선 공격수와 측면 날개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
권창훈은 2020도쿄올림픽의 유력한 와일드카드(23세 이
하 연령제한을 초과하는 선수) 후보로 꼽힌다. 하지만 신
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여파로 올림픽이
내년 7월로 연기돼 좀더 빠른 결단이 필요해졌다. 올림픽
시상대는 병역특례 혜택을 의미하지만, 불투명한 내년 이
후를 기약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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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리그 6개월 뛰어야상무입대 가능
친정팀수원, 연봉부담능력이관건

프라이부르크권창훈
수원삼성 복귀 임박

권창훈

이정후·강백호·원태인·정우영, 2년차 징크스를 삭제한 남자들 ▶ 4면

아시아 최고 수비수로 성장한 김민재에게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.그 중 한 팀인 토트넘에서 과거 활약한 ‘국가대표 선배’ 이영표 해설위원은 힘과 기량, 멘탈을 두루 갖춘 김민재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. 스포츠동아DB


